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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concept of a smart city is gradually changing from a simple digitalization concept to a mega platform that provides a user-centered space-time integration service. In this article, ‘Smart n/X’, ‘Control Depth and Category’, and ‘Market Governance’ 3 application concept derivation experiences are explained with a phenomenological description attitude. Although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described as the process of company T’s spin-off experience, the essential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core technology that can dominate the market through governance’ within the smart city marke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up studies are expected, such as measuring the market dominance of core technologies and utilizing them for start-up item discovery or consulting to secure the Top-level of core technology for startup teams or growth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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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산업 발굴은 새로운 일상의 등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 있어 보이며 기업의 독자 기술개발 대응력은 그만큼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소 부품업체 입장에서 독자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시장주도 기업의 행보에 집중하는 것이 일견 중요해 보일 수 있으나, 그렇게만 있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불가측 상황이 가져온 비대면 일상화라던가, 그 와중에도 쉬지 않고 발달한 각종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활용 신규비즈니스 등장 동향들은 지금까지 어쩌다가 하는 보유기술 활용 수준의 탑-다운 연구 개발이나, 인-아웃 신사업 / 신제품 개발 시스템만으로는 더 이상 변화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 시장 변화에 대한 전망1)에 의하면 산업 구조 측면에서 한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이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미래 시장에 대하여 중장기적 비전이나 전략 수립 관점에서 ① 미래 변화를 예측해서 ② 시장 선점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하다.

      김경환2)은 사내벤처는 기업주도적인 경우를 구조조정적 스핀오프라고 할 수 있고, 재직자들 주도적인 경우를 창업가적 스핀오프 라고 하였다. 최근 T社는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의 일환으로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내벤처운영기업협약제도를 도입하여 접목하였는데, 조직전략차원의 신사업확보를 목적으로 접근된 점을 주목하여 이의 사례 분석으로 유사한 입장의 기업들을 위한 사태 과정적 시사점과 후속 연구테마로서 현상적 본질을 탐색해 보았다.

      Fig. 1의 Y축은 기술의가치, X축은 시간이다. 그림에서 Now의 삼각형은 확보한 기술의 가치체감, THEN의 삼각형은 확보가 필요한 기술의 가치체증을 가정한 것이다. 왼쪽 그림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중장기계획에 의해 간헐적 수행된 것을 형상화 한 것으로 ‘&’ 지점에서 조직의 기술경쟁력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점을 표현한다. 오른쪽 그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연속적 수행할 것을 형상화 해 본 것으로 ‘&’ 지점에서 조직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나타낸다(모형에서 대표적으로 표현이 약한 것은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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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eed for future-based sustainable development
        
        

        

      

      Fig. 1은 프로젝트 도입단계 보고를 위한 T社 자체 토론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후 외부 과제발표 및 리뷰 등을 통해서 비용 고려 모형이 변경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등장배경에 초점을 두고 원형을 사용하였다.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주연구자의 T社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와 같은 간헐적 신제품 연구개발 전략은 반드시 한 번은 위기지점을 만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략~ 연쇄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위기도래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간극이 짧을수록 위기저감효과가 큽니다. 즉, 상시 신사업발굴 추진 체계화 가 필요합니다.”

    

    

  
    
      2. 본 론
      T社의 사내벤처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활동 과정에서 발굴된 세가지 핵심 개념인 ‘스마트n/X’, ‘관제심도/범주’, ‘시장 거버넌스마케팅’을 하나씩 [기업 신사업전략 체계화의 실무가용성 및 분야확장성]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연구가설의 수립
        
          2.1.1 문헌연구
          
            2.1.1.1 시장 거버넌스와 플랫폼 비즈니스
          

          이명석3)은 정부를 대신하는 새로운 개념인 거버넌스의 핵심이 다중심성과 수평적 협력에 있다고 하면서, 정부에 의한 문제해결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일종으로 ‘시장 거버넌스’ 개념을 시장의 가격기제를 통한 사회적 조정양식인 시장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거버넌스가 일반적으로 행정학 분야에서는 신공공관리론과 네트워크 등 의미로 사용되고, 국제정치 분야에서는 계층제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 사이 상호협력관계나, 국제기구의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을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불가피한 권력 투사체의 존재성 인식이라는 점만을 현상적으로 이해함을 밝혀둔다. 즉, 시장 거버넌스의 개념을 사회적 조정양식인 시장 자체 뿐 아니라, 그 내부로도 적용해서 권력적 투사의 촛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재해석한다. 이는 두가지 관점 중 한편에서는 거버넌스가 정부권력 분산의 역개념에서 출발했음을 투영하여 ‘시장 거버넌스’가 그러한 거버넌스의 시장관점인 점을 채택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내부에 독자적 권력자가 존재함으로써 시장 내부적으로 다시 시장 거버넌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채택한다. 즉, 거버넌스속의 거버넌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추론이다.

          Chase4)는 공유경제를 플랫폼의 미래라고 하였다. 공유는 개념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로빈은 플랫폼의 핵심이 ‘참여자 ‘의 보유 역량 활용과정에서 잉여 역량 속에 내재된 가치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타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모두 공유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형 비즈니스모델만 플랫폼 비즈니스화 된다는 전제에서 위의 시장 거버넌스가 플랫폼 비즈니스내에서 어떤 식으로 역할하는지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명석3)은 네트워크거버넌스의 특징을 사회문제해결이라는 공유적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 즉, 플랫폼비즈니스가 공유경제를 기반함을 전제하고 보면, 시장지향의 공유목적 플랫폼비즈니스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내에서 네트워크된 거버넌스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1.1.2 스마트시티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정동훈5)은 ‘스마트’를 ‘통신에 의한 연결, 센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기반(Data-Driven) 자율적(Autonomous)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면, 스마트시티는 스마트한 도시 이므로 도시 이미지내에 다양한 통신 연결 센서망 기반한 데이터 수집과 이를 기반한 자율적 기능이 구현된 도시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를 발전시키는 핵심기술(Core-Tech.)은 [통신-연결-센서-데이터-수집-기반(분석)-자율(콘트롤)-구현(투사체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자통신과 데이터 그리고 그것을 담는 그릇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다시 기능적 요소로 대별해 보면 [속도, 용량, 편의/안전/기호] 정도로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험적으로 확인한 기표맥락에서 [통신+연결+센서] = [초고속+초연결], [데이터+수집+기반] = [인공지능], [구현] = [관제]로 개념화하여 적용한다. [초고속+초연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oT), 5G, 대용량무선, 나노전자소자(NEMS)와 같은 초미세 센서모듈화 기술까지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OTT(Over the Top), 가상현실/증강현실/혼합현실(VR/AR/MR), 디지털트윈(DT)와 같은 개념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마지막 [관제]의 자리에는 차라리 자동차, 항공기와 같은 개념이 들어 가는게 맞을 수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테면 그러한 것들을 관통하는 핵심요소, 즉, 저변의 본질이 되는 키워드를 찾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저 자리에 들어갈 개념은 ‘관제’라고 기술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정리요약해서 이론 문장화 해보면 스마트시티의 핵심기술은 [‘초고속+초연결’ 기술과 ‘인공지능’을 기반해서 ‘관제’를 구현하는 것! ]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관제’ 라는 개념에 대해서다. 해당하는 것으로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하이웨이, 스마트도로, 스마트빌딩, 스마트상점 등등 각종 스마트X가 된다. ‘관제’는 ‘Control’로 번역되는 점에서 ‘통제’와 분별되어야 한다. 흔히, ‘시스템’과 함께 ‘관제시스템’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대처(탐지-분석-대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감시제어관리(Monitoring & Control Management)’의 개념화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다.6)

          강정우7)는 디지털 사업 경쟁력의 본질을 디지털 사업의 비용과 전통 사업의 비용의 한계효용적 관`계에서 찾고 있다. 디지털화된 재화는 변화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나, 물리적 재화는 변화비용이 체증함에서 디지털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기반해 보면 일반적인 대다수의 물리적 재화를 기반하는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혁신의 방향에 디지털화에 의한 전략이 필요해진다. 즉,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혁신의 형상적 특징을 표현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디지털혁신기업이란 그러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장주도적으로 유도하는 기업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는데, 강정우가 예시한 대표적 디지털혁신기업은 바로 디즈니와 넷플릭스이다.

          김종식과 박민재8)는 모형기반 분석전략을 논리모델 및 사례통합기법을 사용해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의 ‘비즈니스모델9캔버스모형’ 다수사례로 부터 ‘핵심디지털 역량’을 새로운 본질로 하는 ‘신모형(비즈니스모델10캔버스모형)’을 도출 제시하고, 이 모형을 다시 디지털혁신기업의 비즈니스모델진단에 적용하여 일반해석값(핵심디지털역량이 기업의 디지털혁신에 기여함을 해석적으로 표현함)을 도출하는데 활용함으로써 Yin9)의 분석전략 및 기법중 기술에 의한 설득력을 제시한 용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정우7)의 의견을 기반해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조직의 디지털혁신을 위한 방법적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적 현상의 과정 사태를 지칭하는 것으로도 개념화한다. 단, 오프라인사업부문과 온라인사업부문간의 자원배정에 관한 한계효용적관계 관점은 채택하지 않는다.

          향후 기업이 주로 ‘스마트시티’를 기반시장으로 활동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데이터’야 말로 ‘시티관제’의 핵심 객체가 되리라는 점에서 오프라인사업부문에서 창출한 ‘데이터’가 온라인사업부문으로 제공되어 활용됨으로써 온라인사업부문에 가치가 창출되어 성장한다. 그리고, 온라인사업부문에서 창출된 ‘데이터’를 다시 오프라인사업부문에 투사하여 오프라인사업부문을 추가 성장하게 하는 선순환 지속성장의 관계를 만든다는 관점을 연구태도로 채택한다.

          결국, 디지털전환 또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일련의 데이터 선순환 과정 사태의 결과 현상으로서 ‘온라인사업부문의 증가한 조직기여도(매출)’가 ‘오프라인사업부문의 조직기여도(매출)’ 보다 커지게 된다는 점을 포함한 관점까지 확장하여 다의적인 것으로 받아 들인다. 그러므로써 기업조직이 디지털혁신을 통해서 ‘레거시비즈니스모델’을 ‘디지털비즈니스모델’화 한다는 것은 ‘공급-시장-수요’의 단위 비즈니스모델 1개만으로도 충분히 구조화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반드시 복수단위 형태의 ‘다중 위상형 비즈니스모델’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구조를 채택하게 될 것임을 추론해 볼 수 있고, 이 때, 시티 관제의 핵심 객체로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채택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추론한다.

          
            2.1.1.3 조직문화혁신기반 신사업추진과 사내벤처
          

          이규태10)는 Garvin과 Levesque11)가 주장했듯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사업은 기존사업영역과 거리가 있거나, 수익영역이 간접적이거나, 현재의 사업과 비교해서 초기 수익성이 낮아 자원할당에서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등 최고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극히 현실성 낮은 비합리적 대상일 수 밖에 없으므로, 조직 내부에서 사업성을 반대하는 조직원이 나타나기라도 하는 경우 쉽게 승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만으로 신사업 창출이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직의 문화 자체를 [기업가정신 중시의 ‘신사업추구’ 문화]로 전환하지 않는 바에야 원활한 신사업추진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할당(예산배정)] 인셈이다. 조직원들은 모두 각자 할당된 임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으로부터의 자원(예산) 배정에서 공정성을 바라게 되고, 자원할당의 효용으로서 그 퍼포먼스의 조직기여도가 높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레거시 사업에 비해서 기여도 확보가 불확실해 보이는 신사업에 자원을 동등하게, 또는 더 많이 배정하는 것을 용인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면, 공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을 통한 신사업 발굴이라는 방법은 실상 조직원의 반대(적극적이지 않음)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실패할 것이 우려스럽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규태의 주장을 좀더 살펴보면 바로 이 점에서, 조직문화로서의 기업가정신(이를 ‘사내기업가정신’이라고 지칭하였다.)과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일련의 가치분별적 의미가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조직차원 수용의 절차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조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최고경영자의 기업가정신만 충분하다면 성공할 것이 기대되는 제도로 제시하는 것이 [사내벤처제도] 이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는 순수한 조직주도 신사업 전개와는 반대로 대부분 임직원복지 목적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제도의 효과가 조직보다 조직원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기반해서 직원의 적극적 활동참여를 차단하는 경우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사내벤처제도 운영기업 협약제도]는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재직자 창업지원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이다. 예산문제를 지원해 줌으로써 적극적인 조직원 창업활동을 장려할 것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직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지 조직에 대한 지원이 아닌 점에서, 조직입장에서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당위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조직원 성장은 조직성장의 동력인가?]와 [사내벤처 보유 및 직접투자에 대한 조직 차원 혜택은?]에 대해서 아직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점과 모범이 될 만한 퍼포먼스가 있는 기업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이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기업인 T社를 포함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 17사 / 중견기업 15 사/ 중소기업 44 사/ 공기업 16사로 2021년 초 기준 총 92 사의 인정기업이 있었다. T社 사내벤처담당부서(ISSP; Inner Startup Support Program)의 분류의견에 의하면 상기 인정기업 중에서 스마트시티 핵심 테마인 [스마트도시 통합 관제 서비스 및 미래자동차 제품/서비스(이동성 서비스; MaaS)] 분야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기업은 ‘현대자동차’ 밖에 없다.

          대부분의 인정협약기업은 스마트시티시장과 직접적이지 못한 [기타 산업군]에 속하며, 스마트시티시장 연관 테마인 [미래인프라+에너지분송 제품서비스], [생활융합보건안전테크]와 [생활융합 리모트테크]에 속한 기업은 30 여개 기업에 불과하다.

          T社는 자동차 와이어링하네스 및 제어기를 주력으로 하는 모빌리티 전장 시스템 업체로 다른 기업들과 현대자동차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어서, 사내벤처팀을 [스핀아웃] 뿐 아니라 [픽업인&스필아웃] 할 수 도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포지셔닝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업조직이 전략 신사업 창출의 조직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기업가정신기반 혁신이 필요하고 [사내벤처제도]의 도입이 방법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의 조직효과성이 향상되었는지를 살피면 될 것이다.

          그런데, 백현기와 배종태12)에 의하면 사내벤처제도가 조직문화를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 동시에, 경영자의 전폭적 지원과 조직구성원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사내벤처제도 홍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양한 보상제도 연결과 기존부서의 참여를 유도 해야 하다고 한다. 이 연구 결론의 단편적 내용은 당연적 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용과 내용간 상호작용성을 고려해 보면, 결국 사내벤처제도에 의한 효과로 조직문화가 강화되는 것인지, 조직문화가 강화되어서 사내벤처제도가 효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 도 있다. 홍대순 등13)은 Morris22) 및 Wolcott와 Lippitz23)의 사내기업가정신개념을 이용해서 국내기업 사내벤처제도 운영사례를 연구하여 생산자형(Producer) 기업은 신제품출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상시가능형(Enabler) 기업은 구성원전체의 참여 기반 혁신 추구 체계로 혁신적 신상품출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조직특성이 사내벤처제도의 운영특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 두가지 연구를 기반해 보면, 사내벤처제도가 조직문화혁신을 도출한다고 일반화 하는 주장이 있다면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자 관점에서 사내벤처제도 도입의 목적을 [조직문화의 기업가정신적 혁신]에 두기 보다 [대체절차적 신사업창출의 기회], [조직원근무만족도 향상의 도구]에 두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사내벤처제도의 조직문화혁신적 효과성 분석의 연구기회를 만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내벤처제도에 대해서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 다른 전략적 태도를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적 일반화를 시도하기로 하고, 이론명제적 및 경쟁설명적의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좀 더 근원적 질문을 재구성하여 규범적 첫째 질문으로 ①[사내벤처제도가 조직문화의 기업가정신적 혁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와 경쟁설명적 질문으로 ②[왜 경영지속에 효과적인 신산업을 창출할 수 없는 과정사태(방법론)인가 ?]를 정하여 본다. 규범적으로 만족하거나, 경쟁설명적 조건을 불만족 한다면 효과성을 인정해 볼 수 있을 것임이 자명하다는 논리추론적 명제로 구성됨이다. 이제, 조직문화혁신 효과성을 직접 다루지 않고, 사내벤처 현상의 과정사태의 기술만으로도 조직효과성을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임으로 본 연구에 적용해 본다.

        

        
          2.1.2 연구목적 및 가설 요약
          본 사례연구는 지금까지 접근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으로서 스마트시티 시장에 접근해야 할 필연적 입장에 처한 기업에서 조직효과성 있는 신사업 발굴 전략 활동을 추진코자 하는 경우와 다양한 기업 현상에서의 스마트시티 시장 적합성 진단에 적용해 봄직한 [이론 모형] 구성에 채택가능한 [개념 탐색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사례연구과정에서 진행된 문헌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추론명제들은 스마트시티 시장을 지향하는 [T社 사내벤처 과정사태의 조직효과성을 분별함]을 위한 설명전략의 구성인자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이의 사례모델을 기반해서 [선험 탐색된 개념]과 [가설을 기반한 개념 발전 시도]들이 점차 다양한 기업 현장 적용 및 사태 현상 진단을 위한 [이론모형의 구성인자]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전개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연구목적의 명제정의와 문헌연구의 주요 연구가설을 요약한 것으로 결론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답하여 보도록 하겠다.

          
            	[연구질문(배경)]


            	1) 지금까지 접근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인 스마트시장에 적합한 디지털전환적 비즈니스모델 신사업을 발굴하여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사내벤처제도가 상기 질문의 방법론으로서 기업전략적 조직효과성을 제공하는 과정은 ?


            	3) 스마트시티 시장 지향 신사업 발굴 전략적 접근의 유사 입장 기업들을 위한 과정사태적 시사점 탐색


            	4) 스마트시티 시장 지향 신사업 발굴 전략적 접근의 과정사태적 현상 본질 후속 연구테마 탐색


            	[연구가설]


            	5) 스마트시티시장 지향 공유목적 플랫폼비즈니스는 네트워크된 시장 거버넌스를 요구할 것이다.


            	6) 스마트시티시장 지향 플랫폼비즈니스는 데이터 산출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위상형 비즈니스모델을 채택 할 것이다.


            	7) 5)와 6) 이 자명하다면, 결과사태인 핵심개념과 이론모형들이 분석적 일반화를 확보하므로 원인사태인 T社 사내벤처 과정사태는 스마트시티 시장지향 신산업 발굴 전략 방법론으로 효과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8) 7)이 자명하다면 사내벤처제도에 대해서 조직효과성이 있음이 분석적 일반화 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해서 사례 경험을 절차화한 사내프로세스가 2)의 기업전략적 조직효과성 제공 과정이라고 분석적 일반화 할 수 있다.


            	9) 8)이 자명하다면 사내벤처제도가 1)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적 일반화를 확보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다.


          

        

      

      
        2.2 연구방법 및 범위
        
          2.2.1 연구방법선정
          본 연구는 형상적으로 재현이 불가능한 단일조직에 의해 진행된 임시 특별 프로젝트성 과제의 진행 과정 사태와 그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종적 탐구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Yin9)은 경험연구의 방법을 [사례단일과 다중], [표본논리와 반복논리]를 변인으로 조합하여 크게 4분위로 분류하였다. 이에 의하면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표본논리에 의해 연구결과의 일반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론적 명제, 개념 또는 원칙과 같은 것 들을 실증적 차원에서 확인해 보는 기회로 삼는 [분석적 일반화]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Yin9)은 분석적 일반화를 연구설계단계에서 참조한 이론적 개념을 통합, 수정, 기각 또는 강화시키거나, 사례연구의 수행을 통해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Yin9)(Lipset 등24))의 표현을 빌어 정리해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이 특수한 사례분석이 아니고,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에서 연구방법을 [단일사례연구]로 선정하였다.

        

        
          2.2.2 사례 선정 및 의의
          본 연구의 사례는 연구자에게 이론적 표집의 선택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우연적 발생의 과정사태로부터, 연구자의 학문적 질문 도출을 근거로 채택된 것이며, 다른 사례로 대체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닌 점에서, 실험증명 또는 통계분석 방식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며, 순수하게 과정사태에 대해서 연구자의 선험 통찰 역량을 기반해서 탐구되는 것에 적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 T社가 선정된 이유는 단순하게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내벤처연구 사례로서의 적합한 의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신사업접근에 사내벤처를 적용해 본적이 없다는 점, 국내 와이어링 동종업계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연구질문 및 목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례로 적합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와이어링 업계는 대표적인 인력중심적 비용구조와 기술주도성장의 모순적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견기업수준만 되어도 대규모 인력의존 생산(수백명~수천명)과 비교적 큰 규모의 연구개발조직(수십명~수백명)을 요구 받게 된다. 대부분 자동차사의 주요협력사로서 종속적 연구개발에 익숙해 있는 반면 신산업창출이나, 보유기술을 이용한 타산업전이와 같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자동차 와이어링] 업체들이 산업복합화가 안되어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Y(야~) 社, S(쓰~), F(후~) 등 일본기업들 사례나, 미국내 와이어링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양한 산업에 기술전이활동을 활발히 하고, 융복합된 기술을 다시 와이어링 및 제어기에 반영제안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신산업 발굴이나 전개와 관련한 모범을 구성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시급히 방안이 마련되야 할 부문이다.

          연구목적을 위한 이론적 선택이 아니라 연구목적을 배태했던 과정사태의 본래 현상인 점에서 최적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인 T社 사내벤처 프로젝트 [세부내용(범주)]는 다음과 같다.

          
            	1) 팀 명 : 프로젝트 - 이타(iTa ; 있다, 네)


            	2) 배 경
① 디지털전환 : 회사의 신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② 디지털혁신조직화 : 오픈이노베이션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③ 신사업전개과정 노하우화 : 새로운 방법론의 정착이 필요하다.
④ 수행인력 역량 부족화 : 담당인력 육성이 필요하다.


            	3) 기 간 : 2019년 12월~2021년 4월


            	4) 아이템 : 스마트시티 관제 잠금장치(Lock) 공유 사용자 인증 서비스 시스템 개발


            	5) 연구원 : T社 수석연구원 1, 선임연구원 1, 사외연구원 2명(S 社 1명 포함)


            	6) 활 동 : 매주 토요일 1회 1시간 정기 미팅(대학원 기준, 사내 수시 업무 미팅)


            	7) 이벤트
① 아이템도출 및 차세대융합기술원 지원사업과정(2019.12~2020.12)
② T社 사내벤처제도 도입 추진 및 전담부서 설립(2020.09~11)
③ 창진원 사내벤처운영기업등록(2020.11~12)
④ 사업자등록 및 분사창업(2021.01~)
⑤ 예비사내벤처팀 등록(2021.02~04)--(연구경계 : 이후 개인 후속 연구프로젝트)
⑥ PCT특허출원(미국 및 유럽 등, 2021.05~07)
⑦ 차세대융합기술원 후속지원과제(2021.09~12)
⑧ 미니사업화및 테스트베드 구축(2021.10~12)


            	8) 자 료
① 사내벤처제도 운영기업인정 협약 추진 및 예비벤처팀과제신청 문건
② 지식재산발굴보고서 / 특허출원 및 등록 문건
③ 차세대융합기술원 과정 단계별 활동 문건
④ 기타업무보고서 / 사내벤처제도도입품의 문건


            	9) 기 타 : T社는 개발문서관리시스템 등에 의해 문서보안관리 되고 있으며, 몇가지 원본자료를 제외한 단순사본 등은 폐기함으로써 연구윤리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함. 개인정보 및 기타 민감한 영업정보의 노출경합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자료 외 본 연구의 자료는 2022년 04월 29일 한정 폐기 예정, 기간 중 연구목적 이외 제3자 열람 또는 제공 금지.


          

        

        
          2.2.3 분석전략 및 분석기법
          본 연구는 가설 5)와 6)의 분석적 일반화 전개를 중점내용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분석전략 및 기법을 요약한 것이다.

          (가설 5 분석방법) [시장 거버넌스개념이 확장전이되어 마케팅대상적 개념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추론에 기반하므로, 실무적 가용성과 분야별 확장성(발전성) 관점에서 사례로부터 발현된 선험모형자료가 다른 대체할 선험모형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적 기술에 의해서 분석적 일반화 한다.

          (가설 6 분석방법) [Smart-X 개념이 확장되어 -n/X로 발전]되고, [콘트롤], [범위] 개념이 확장되어 [관제], [범주 X 심도]로 발전될 것이라는 추론을 기반하므로, 실무적 가용성과 분야별 발전성(확장성) 관점에서 사례로부터 발현된 선험모형자료가 다른 대체할 선험모형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적 기술에 근거해서 분석적 일반화 한다.

          상기의 분석전략 중 [실무적 가용성]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사용시간의 증가와 함께 실무자의 채택시 효과 실재에 대한 신뢰 가능성으로 개념화한다. [분야별 발전성(확장성)]은 일반적 의미로서 적용분야의 한정성, 범주성, 경계정도 등 영역의 수준강화 가능성으로 개념화한다. [근거적 기술]이란 근거이론연구방법론적 연구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입증적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 설명 관점에서 기술함으로 정의한다. 즉, 사례의 과정사태 자료로부터 기술된 내용을 읽는 독자에게 [왜 채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기술한다]라고 명료화 한다. 결국, 상기 분석전략은 독자에게 [개념의 채용에 대한 설득을 위한 제안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근거이론 접근적 설명 태도로 보자면 사례 과정사태가 어떻게 그런 이론모형을 도출하였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논문독 당사자를 또 다른 연구참여자로 인정함으로서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을 기대한다는 취지(근거이론접근의 상호작용주의적 배경 수용)에서 사례 과정사태가 어떤 내용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 선수로 제공해야 독자의 가독성과 제안된 기술의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한다. 다음은 연구사례의 과정사태에 대해서 활동의 내용측면을 요약한 것이다.

          [프로젝트-이타]는 Yin9)의 내용에 따라 사내 주연구자 및 보조연구자와 사외 보조 및 교신연구자의 정기적, 반복적 참여에 의하여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고 유사 전개 사례 등 준거적 벤치마킹 정보나, 선행연구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거이론 접근하되, 다양하게 존재하는 근거이론 접근법 중에서 한가지 방식을 고정적으로 채택해서 적용하지는 않았다.

          Charmaz14)에 의하면 근거이론연구를 창안한 Glaser과 Strauss25)는 기존이론에서 검증 가능한 가설을 연역해 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를 둔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후 글레이저가 엄격한 현상학주의적 근거이론을 고수하였다면, 스트라우스는 코빈과 함께 실용성을 강조한 범주적 형식론으로 변화해 갔다.26)

          이후, Charmaz14)는 이 둘 사이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본래적 오픈연구 체계화를 목표로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체계화 하였다. 국내의 경우 Cobin과 Strauss26)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천편일률적이라거나, 통계적 검증에 빠져버린 것에 비판되는 점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글레이저의 엄격한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지며, 프로젝트내에 사태현상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Charmaz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차용하되, 본질적으로는 현상학적 접근의 근본적인 [근거이론적 태도]를 준수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일종의 개발프로젝트로서 과정적으로 접근할 모형으로 자동차부품개발프로세스를 따를 수도 있으나, 본 경우에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본래 의의적으로 신사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접근한 것이 아닌 점에서 적합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맞는 상품이 꼭 자동차부품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신사업 도출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채택한 것은 초기기술창업기업(스타트업) 절차에 어울리는 프로세스로서 [린스타트업]15)의 애자일 원리에 따라, 계획-실행-검토수정의 3단계를 전과정 반복 절차화하고, 세부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이었다.

          단위업무의 최초수행시 근거이론적 접근을 하되, Charmaz의 구성주의적 오픈연구의 정신과 Cobin과 Strauss26)의 선험모형방식을 채택하여 시작시점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수립한 모형가설을 초기이론가설모형으로 채택하고서, 발전 확정을 위해서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경쟁설명전략으로서 1차결과물에 대해서 자연적환원지향의 태도변경된 토론미팅으로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검토를 수행하고 난후, 2차결과물에 대해서 최대한 초월론적환원지향의 태도변경된 토론을 수행하여 본질적 초월적 현상학적 검토를 수행하는 단계적 현상학적 연구 접근(이남인16))을 시도하였다.

          Yin9)의 이론을 기반으로 정리요약하면, 분석전략으로 [자료기반+체계모형기반+경쟁설명기반]을, 분석기법으로 [설명하기+논리모델]을 적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프로젝트는 매 과정사태 마다의 결과물(현상)으로서 일종의 [이론 모형]을 산출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본 연구의 본론에 기술되어 있다.

        

        
          2.2.4 연구의 한계와 논문독 순서 제의
          본 연구가 사례연구로서 재현이 어려운 단일사례 단일경험을 특징으로 하는 면에서 Yin9)에 의하면, 복수사례 복수경험을 근간으로 하는 연구보다 연구효과성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연구결과로 산출된 이론모형들을 타 사례에 실증적용한 용례가 없으므로 분석적 일반화를 기반해서 실증연구가 후속해야 할 것인데, 사례의 형상을 동일하게 한정해서 찾거나, 조작하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사례발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후속연구 전개 자체가 의문시 된다. 때문에, 실재하는 개별 사례 사실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닌 점을 명확히 한다. 즉, 본 연구가 지향하는 산출은 본질적 현상적 접근의 결과물임을 감안하여 사실 개체들 저마다의 고유특성에는 상관없이, 범주적으로 관통하는 본질적 요인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형상적으로 다른 사례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 구현된 연구절차 : 본질적 연구 관점 중시 ]


            	연구질문


            	> 과정사태 참여적 관찰 기록


            	> 이론모형 발견


            	> 문헌연구 및 분석적 일반화 가설 수립


            	> 현상 해석적 설명적 기술


            	> 분석적 일반화 결론 도출


          

          이 연구의 최종 지향은 도출된 [이론모형]의 사용가능성과 발전성 여부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연구의 최대 한계점은 과정사태 및 이론모형화를 기술 수행하는 연구자의 현상적 태도전환 역량에 대한 문제로 귀결시킬 수 있다.

          먼저, 사례의 과정사태자료가 태생적으로 진행과정에서부터 이미 연구자의 역량에 기대어서 도출된 이론모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사실적 현상적 심리학적 태도로 사례를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연적환원은 바로 자연과학적 인과주의적 선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함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 객관적 태도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는 지난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에서 어렵게 전환한 현상적 심리학적 태도마저도 다시 바꾸길 요구한다고 하면 매우 난감할 수 밖에 없다(이남인16)). 게다가 팀 수준에서 그런 과정을 공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대안적으로는 사실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 연구 후에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태도연구 정도로 타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사례 과정사태는 그렇게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실현한 바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이는 본 고에서 제안되는 [설득의 기술] 들에 대해서 비판적 의문을 전제하게 되어 부정적 결론을 이끌게 할 수 있다. 가장 큰 연구의 한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본 연구의 내적타당성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보고의 논문독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제안한다.

          (본론2.3∼2.7 → 서론∼본론2.2 → 본론2.8∼결론)

          상기의 순서를 따르는 경우 사례 경험의 과정사태를 종적으로 가장 실재와 유사한 의식흐름을 추종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결과제시된 이론모형의 도출에 대해서 가독성과 실무적용성 및 범주확장성 등에 대한 동의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이는 정상적인 논문독의 경우 제시된 내용들이 결론 도출에 동의할 수 없는 의식흐름을 제공하게 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비교적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3 연구 핵심 내용 및 기대효과
        T社가 지난 2020년 초부터 2021년 초까지 약 1년여간 발굴 육성한 최초의 사내벤처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한 ‘공공/공유 잠금장치 사용자 승인 대행 서비스’이다. 본연의 직무과정과는 무관한 개인프로젝트로 진행된 초기과정과 공식적인 사내벤처전담조직으로 편성된 후기의 과정에서 조직원 주도형태(창업가적 스핀오프 접근)와 관련된 몇가지 의미있는 개념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사례 현상의 테마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육성과정과 관련하여, 연구팀 자체 토론 내용을 토대로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자동차공학회,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내 학술제 등의 출품 등을 통한 외부 토론을 거쳐 정련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연구 사례에서 참여적 연구진행의 핵심 산출로서 도출된 것은 결국 [스마트시티 시장 지향 디지털전환 시장 거버넌스 서비스 중심 플랫폼비즈니스 신사업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선험사례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계획하는 활동은 이론적 모형에 기반하여 각종 기회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들 중에서 해당 모형에 의한 설명이나 개량이 가능한 아이템-모형 적합성(fitness)을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은 본론에서 기술된 핵심 산출에 대한 요약 목록이다.

        
          	[프로젝트 과정사례로부터의 주요 선험산출 요약]


          	① 스마트시티 지향 디지털전환 플랫폼 비즈니스신사업 기획시 필요한 핵심 개념


          	② 체계분석적략 기반 시장/아이템 현상분석용 논리모델 또는 설명모형
a.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히든팩터 추적 모형
b. 스마트시티 히든펙터 비즈니스 시장 산출 모형
c. 거버넌스 마케팅 플랫폼비즈니스 전략 모형
d. 스마트시티 디지털전환 비즈니스모델 모형


        

        Table 1, Fig. 2는 프로젝트-iTa를 통해서 도출된 스마트시티 지향 디지털 전환 플랫폼 비즈니스 신사업 기획시 필요한 핵심 개념을 요약한 것이다.

        
          Table 1 
				
          

          
            Key concept items
          
          

        

        
        

        
          
          

          Fig. 2 
				
          

          
            Academic expectations of key concepts
          
          

          

        

        Table 1은 스마트시티 시스템에서 현재 통용되는 3가지 개념의 강화를 제안한다. 스마트X는 스마트n/X로, 콘트롤(통제)범위(범주)는 통제심도(레벨)x범주(목록)로, 시장주도거버넌스(정부지원개념)에서 시장 거버넌스마케팅(영업대상개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제안이다.

        Fig. 2의 Y축은 실무적가용성, X축은 개념의 적용확장성을 표현하며, 현재의 통용되는 개념보다 제시되는 개념이 좀더 효용성이 높을 것임을 가설 설정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본 도표와 그림은 프로젝트 초기단계의 사업아이템발굴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슈가 된 부분은 스마트시티시장을 위해 발굴한 3가지 핵심개념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현될 것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팀원 중 T社 연구원인 김○○은 다음과 같은 말로 3가지 핵심개념 접근에 대해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도표는 기본모델 도출 정리후 변경하지 않았다.

        “통합관리시스템은 한마디로 ‘관제’입니다. 도시관제시스템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합니다.”

        연구의 결과로 의미있는 신사업 접근에 대한 절차적 방법론을 도출하는 것 뿐 아니라 발굴된 개념들이 타 테마 아이템 발굴과 사업화육성 활동에 있어서 실무 사용 가능성과 다른 분야 확장 가능성 관점에서 해당 분야의 활동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4 스마트시티의 스마트n/X 시프트
        T社 사례에서 아이템 발굴에 사용한 기법은 린스타트업이다. 다만, 문제해결적 사고의 기법을 적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서술되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명확히 표현해 보자면, 이는 ‘가추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문제해결 전제적 질문을 던져서 빠른 해결 여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문화연구적 질적연구방법의 한줄기라고 한다(이희은17)). 이를 사업아이템 발굴의 방법론에 적용해보는 실험으로 채택한 이유는 린스타트업의 특성을 가추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4.1 각종 스마트 서비스_X의 중첩화 → _n/X 시프트로 통합 ‘관제’
          간단한 사례로 (홈 → 주차장 → 모빌리티 → 하이웨이 → 빌딩 → 오피스 ....)와 같이 하루 일과의 수직 동선에서 부딪히는 스마트_X의 중첩은 가벼운 수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심각해지는 것은 각 레이블에서 브랜드 혼합 중첩이 발생 하면서 인데, 일례로,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요즘 거리에 흔하게 부딪히는 스마트 전동퀵보드 들이 동네 마다 보통 서너가지 씩은 된다. 문제는 각 브랜드마다 잠금장치 인증을 따로 받는 다는 점으로, 사용자들의 인증 중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차 가중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각 레이블마다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4.2 다양한 ‘시장 거버넌스’ 존재와 ‘종합 관제’ 접근의 ‘교두보’ 필요성(잠금장치 사례발굴)
          스마트시티를 관통하는 거대 인프라기술은 자체로 시장 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가 -n/X 개념 시프트 하는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종합 관제 솔루션’이라는 접근이 필수이며, 결국, 핵심요소 기능인 ‘잠금장치 인증’에 대한 프로토콜화 접근이라는 필요성도 일례로 있을 수 있게 된다(Figs. 3~4 참고).

          
            
            

            Fig. 3 
				
            

            
              Pain-point solution model example 
            
            

            

          

          
            
            

            Fig. 4 
				
            

            
              Smart x de-overlapping n/X shift example
            
            

            

          

          Fig. 3은 프로젝트-iTa의 핵심 아이템으로 도출된 일반적인 잠금장치(Lock) 사용시장에 대한 시장문제점을 표현해본 것이다. 그림의 상단은 잠금장치 시스템이용자, 하단은 시스템공급자이다.

          왼쪽은 지금까지 시장에서 공급자가 설치한 잠금시스템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공된 키를 제시하고 공급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의 시장 구조는 공급자의 보안확보 필요성이 원인이며, 이용자의 시스템별 승인키 확보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미래 스마트시장에 적합한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공급시스템 보안문제의 해결과 이용자의 승인키 확보 불편함 해소를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었다. 오른쪽 그림은 이와 같은 점을 표현해 본 것이다. 상기 모형은 프로젝트 초기 사내벤처팀 신청단계에서 테마소개를 위해서 T社 내부 토론으로 도출된 것으로 이후 크게 변경된 바 없다.

          Fig. 3을 기반으로 지식재산확보를 위한 세부 비즈니스모델 알고리즘 모형을 도출한 것이 Fig. 4이다.

          기의적 전달은 도어락을 떠올리면 된다. 상부 그림에서 유저는 접근신청시 시스템제공자가 미리 락모듈에 저장해 놓은 승인키를 전달받아 입장할 수 있다. iTa모듈이 적용되는 하부 그림에서는 유저가 자신이 사용할 입장키를 정해서 입장을 신청하면 시스템제공자가 승인노티를 이타 콘트롤서버에 전달하고, 콘트롤서버가 다시 이타모듈에 문을 열어줄 것을 지시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프로젝트 초기 T社 내부 토론에서 도출된 모형은 기술된 모형과는 다른 형태였으나, 프로젝트팀(대학원) 토론과 몇차례의 외부발표평가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안착되었다. 핵심 개선 요소는 시스템의 반복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품질 균질성과 기존 시장 플레이어로부터의 아웃소싱 획득 가능성에 대한 설명력에 관한 것이었다.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주연구자가 평가회에서 발표한 내용중 하나와 프로젝트팀의 김○○ 연구원의 시스템특징에 대한 의견중 하나를 참고로 기재한다.

          “~전략~ 이용자고객들은 지금까지 개별 서비스별로 식별키를 관리해 왔지만, ~중략~ 개인고유식별키 하나로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잠금장치들은 관리자가 직접 보안승인키를 잠금장치에 입력해야 합니다. iTa 모듈의 특징은 잠금장치에 저장하지 않고 보안관제소에서 콘트롤한다는 점으로 현장의 보안을 보다 상승시킵니다.”

        

        
          2.4.3 기존 잠금장치 인증 솔루션들로는 해결이 어려운 ‘관제’ 관점의 ‘통합’ 기능 요구성18)
          지금까지 스마트 잠금장치 솔루션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두 기본 관점이 -n/X 시프트와 같이 스마트시티 ‘관제’를 전제로 하는 시스템 통합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사용자접근 인증의 외주화라는 핵심기능구현이 최소한 복잡하게 구현』되도록 개발되어 있고, 『통합이 불가능한 구조』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경로이던, 어떤 방식이던 서비스 원천공급자를 통해서 해당 서비스 잠금장치에 대한 식별키 저장이나 사용자에게 식별키 부여와 같은 관리가 필요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높은 부대 비용이 부가되거나, 통째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이 -n/X 시프트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5 스마트n/X 아이템적용 범주와 심도
        
          2.5.1 다양성의 스마트-X에서 좌표개념의 스마트-n/X로 변화하는 스마트시티의 개념 성장과 시장요구 변화 가추
          AI 로봇기반의 자율주행은 단순히 다양한 스마트화를 표현하던 -X에서 도시사회문물을 시공간적 위상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는 -n/X 개념화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이는 곳, 도시 좌표화 필요성을 의미하며, 기술 자체가 시장수직적 ‘심도’와 시장수평적 ‘범주’ 개념의 융합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cf.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필요성.).19)

        

        
          2.5.2 ‘시장 거버넌스 서비스’ 존재 가추와 히든팩터 추적
          기존 ‘전체시장(TAM) - 유효시장(SAM) - 수익시장(SOM)’20) 분류 체계에 ‘심도’와 ‘범주’의 관점을 반영하였을 경우, 어떠한 기술, 비즈니스모델이 최소한 2 가지 이상 범주 또는 심도에서 장악력을 가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행정학적 개념을 차용해서 ‘시장 거버넌스적’이라고 개념화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체 ‘최고 심도 - 최대 범주’ 수준의 기술/사업이 존재 할 수 있다고 보고, 히든팩터 추적을 하였는데, 세부적인 추적 구조 모델은 (Fig. 5)에 의하고, 그 결과가 (Fig. 6)의 스마트시티 ‘최고 심도 - 최대 범주’ 거버넌스 서비스 ‘관제시스템’과 핵심요소기능 ‘잠금장치 인증’ 개념의 발굴이다.

          
            
            

            Fig. 5 
				
            

            
              Structured model for hdden factor tracking
            
            

            

          

          
            
            

            Fig. 6 
				
            

            
              Smart n/X most depth-max category example
            
            

            

          

          프로젝트의 핵심 추진 목표를 시장 거버넌스적 플랫폼 비즈니스 구현이라고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기재로서 시장 최고심도-최대범주 기술확보를 가정한 후 기술테마 추적을 위해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모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T社 내부토론 결과, 기본모형은 단순한 요소조건에 불과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팀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모형이 Fig. 5 형상이다. 이후 과제 평가 및 리뷰 등의 기회를 통해서 제시된 이슈는 통시태적 모호성 개선, 프로세스 명확화 같은 점이 있었으나, 본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변화 의견이 발굴되지 않아 모형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그림의 수직축은 시장에서의 검토항목적 관점이다. 수평축은 시장에 대한 검토시점적 관점이다. 검토는 위에서 아래로(거시에서 미시로), 좌에서우로(과거에서 미래로) 단계적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히든팩터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조건을 만족시키는 요소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다음은 프로젝트팀 토론에서 주연구자 설명중 일부이다.

          “~전략~ 관건은 바로 어떻게(How) 입니다. 즉, 선험(과거~현재)으로부터 후보요인들을 뽑아낸 후, 그 중 하나씩 제거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히든펙터의 특징은 바로 시스템 전체에서 해당 요인이 제거되었을 때 시스템의 붕괴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히든팩터를 선정하였다면, 이것이 과연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아웃소싱할 수 없는 것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다음 하위 순위 팩터라도 무용지물보다 해당 시스템에서 빼와서 아웃소싱으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Fig. 6은 시장심도를 나타내는 적합한 개념인 ‘전체연관시장(TAM)-유효진입시장(SAM)-진입시장타겟쉐어(SOM)’을 배경으로, 기술의 유효시장 응용성을 범주성으로 적용한 것이다. 탑티어(포지션4) 히든팩터는 최고심도-최대범주성에 한계가 없고, 시장지배력이 가장 강하다. 하이티어(포지션3)인 경우 연관시장 전체에 지배력이 미치므로 산업내에서 강한 특징을 가진다. 미디움(포지션2)은 유효시장 간 지배력을 가지므로 비교적 강하다. 로이스트(포지션1)는 접근 유효시장내에서만 지배력을 가져 지배력이 약하다.

          Fig. 6은 ’21년초에 히든팩터 개념을 H 社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모형으로 T社 내부토론만으로 도출한 것이다. 그림에는 H 社를 위해서 제시된 탑티어 아이템(제어기)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주연구자의 H 社 세미나 발표 내용중 일부이다.

          “점검구를 떠올리면 됩니다. ~중략~ 이런 점검구가 통일된 사양으로 세상 모든 제품에 붙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시장 하나만을 포함하는 것과. 여러개 시장을 포함하는 것, 또는 산업자체를 네트워킹하는 것 등 그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한 개념입니다. ~중략~ 한 군데 관제센터에서 전세계 모든 기계군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2.6 스마트시티 시장 거버넌스 마케팅
        
          2.6.1 시장 거버넌스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시장 거버넌스는 통신, 보안, 전기, 수도, 주택, 세무, 등등 발굴하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이들에 대한 통합 서비스 형태의 비즈니스로서 각각의 거버넌스별로 필요한 서비스 시스템에 필요한 ‘물리적 잠금장치’에 대한 ‘사용자고객’의 개별 접근에 대해서 공급자 고객이 해야하는 ‘인증’ 업무를 아웃소싱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으로, 각각의 거버넌스 비즈니스별로 구성된 아웃소싱이 통합될 수 록 사용자 고객 편의 증대, 공급자 고객 비용저감의 사회적 시너지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형태이다(Fig. 7 참고).

          
            
            

            Fig. 7 
				
            

            
              Example of market governance business model
            
            

            

          

          Fig. 7은 스마트시티를 위한 Lock 시스템 모형(Fig. 3의 오른쪽 부분)을 융합기술원 과제제안을 위해서 구체화 한 것이다. 그림 왼쪽은 이용자군, 오른쪽은 시스템공급자군이다. 중앙의 인증서버는 앱을 통해서 이용자가 iTa모듈을 통해서 각각의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Lock모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함을 형상화 한 것이다. 아직 시장에 나타난 스마트시티를 위한 Lock 시스템 서비스 모델 중에 포지션2 레벨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1년 초에 등장한 카카오 모빌리티 서비스의 컨셉이 비교적 포지션3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른바 MaaS 모형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도시 시스템 관제 레벨에서 물리적 Lock에 대한 통합인증 서비스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포지션4 수준의 탑티어 서비스를 구상한다면 Fig. 7과 같이 볼 수 있다고 구상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인 경우 시장 거버넌스적 시스템 공급자 고객을 이용해서 인접시장을 연속으로 네트워킹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케팅 전략적 측면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 다음은 프로젝트팀 미팅의 김○○ 연구원 의견이다.

          “판매자 입장에서 소비자고객은 한 명이지만. 해당 소비자 고객이 속한 시장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중략~ 확보한 소비자고객을 징검다리로 이용해서 다른 거버넌스를 연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6.2 (소결1) 시장 거버넌스 마케팅 중심 단계별 시장 확보 및 네트워크 조직체계화 성장 전략
          시장 거버넌스의 특징은 고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여러 거버넌스 중에서 한 곳을 침투 확보한 후 수평전개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단 한 곳이라도 우호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성패를 가르게 될 것 이라는 말이 된다. 복수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확보해서 스스로 거버넌스 지위를 확보하기까지 대규모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사업성장은 히든팩터의 스마트n/X 융복합 시도만으로 가능하고, 도약성장은 스마트n/X 히든팩터 추가 및 거버넌스 네트워크 확장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보면 되겠다.

          결국,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 새로운 신사업 전략 접근의 프로세스화를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이를 정리해 보면 (Figs. 8.1~8.3)과 같다.

          
            
            

            Fig. 8.1 
				
            

            
              Governance marketing strategy model stage 1~2
            
            

            

          

          
            
            

            Fig. 8.2 
				
            

            
              Governance marketing strategy model stage 3~4
            
            

            

          

          
            
            

            Fig. 8.3 
				
            

            
              Governance marketing strategy model stage 5~6
            
            

            

          

          Figs. 8.1~8.3은 T社 예비사내벤처팀 발굴 보고 과정에서 초기 모델이 도출된 후, 프로젝트팀 토론을 거쳐서 정리되었다. 앞서, Fig. 1에서 제시된 연속적 신사업전개 개념과 Fig. 5와 Fig. 7에서의 시장 거버넌스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 개념과 히든팩터 추적 확보 개념 등을 통합하여 플랫폼사업전략 단계별 전개모형으로 개념화 한 것이다. 단계는 총 6 단계이다. 기본적으로 모형이 형상화 한 대상은 플랫폼시장의 구조이다. 즉, 도표의 수직축은 시장수직적 요소로서 ‘공급자, 플랫폼, 이용자’로 구성된다. 도표의 수평축은 시장수평적 분류를 나타낸다.

          기본적인 플랫폼비즈니스 성장의 가정은 공급자, 이용자, 플랫폼간의 시장지배적 역할 권한의 이동에 대한 것으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 주도의 제품/서비스 가격 결정 권한은 점차 이용자 가격결정을 거쳐 플랫폼 가격결정으로 전이되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제품/서비스 품질수준의 결정에 대한 것이라던가, 새롭게 등장하는 구독수수료, 배달요소의 지배력 증가 등과 같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이른바 시장 거버넌스적 히든팩터의 존재성 인식이다.

          플랫폼 비즈니스 세대 구분 이슈로는, 이미 잔류가 희소하다고 보여지는 1세대(가격-공급 수직통합적)플랫폼과 2세대(가격-공급 수평통합적)플랫폼에 대해서는 모형에서 제외하고, 현재 주류라고 보여지는 3세대(가격-품질 수직통합형), 3.5세대(가격-품질/인증 시장분리형)와 근미래 주류화가 전망되는 4.0세대(공공-민간 시장분리형)를 지지하였다.

          스마트n/X 시장 거버넌스를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 전개의 1단계는 시장 정보/동향조사로서 진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2단계는 시장 거버넌스 구조 분석이다. 1단계는 아직 플랫폼3.0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서 2단계는 3.5세대 구성 가능성을 타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단계는 ‘탐색’의 완성으로서 시장 거버넌스 히든팩터를 발굴한다. 4단계는 ‘침투’로서 유망한 거버넌스 시장을 수직적으로 선점한다.

          T社 프로젝트-iTa의 아이템이 3단계~4단계 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단계는 도약으로서 수평적 방향으로 거버넌스 기반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6단계는 지속성장으로 글로벌 확장 또는 스마트n/X 거버넌스 지속 변화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 히든팩터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2.7 (소결2) 기업 신사업전략 체계화 적용 검토
        [ [스마트-n/X], [관제 심도 × 범주] 및 [시장 거버넌스 마케팅] 개념의 기업 신사업전략 체계화 반영 실무가용성 및 분야확장성 ]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술된 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팀이 평가수심, 제안발표, 학술발표 등 다양한 외부 토론 기회로부터 확보한 검토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대체로 [실무적으로 최신기술시장 동향 반영에 유효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하는 점에서 [실무사용 및 개념발전(확장)활용에 긍정적이다]로 해석하는 분석적 일반화 결론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2.7.1 [스마트_n/X] & [관제 심도×범주]에 대한 의견
          1)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AI, 초고속통신 등 지금까지의 단순 디지털화 전환의 개념에서 점차 시민(사용자) 중심의 시공간 통합 서비스 제공의 메가플랫폼화(PC+자동차+스마트폰+시티)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데이터 레이블의 시티 시공간 위상 반영이 가능한 개념인 스마트 n/X 로 시티 개념 시프트가 필연이며, 더 나아가 [초미래 기술 지향점](Fig. 9 참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개념의 실무적용 및 다양한 산업분야의 적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C-ITS기반 자율협력주행21)도 이 개념에서 보면 시티복합플랫폼서비스의 일부가 되야할 것이다.).

          
            
            

            Fig. 9 
				
            

            
              Smart city growth insight model
            
            

            

          

          2) 제시된 [잠금장치] 사례의 구조와 유사한 스마트n/X 특성을 가진 시장과 아이템이 추가로 발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3) 스마트n/X 시장의 형상 모델은 지극히 위상기하적 특성을 반영하여 표현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며, 이는 측위기반 자율주행, 로봇 기술에 긍정적 영향으로 상호 보완적 의미가 있을 것이 기대된다(Fig. 10과 Fig. 11 비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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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 x market model
            
            

            

          

          
            
            

            Fig. 11 
				
            

            
              Smart n/X market model
            
            

            

          

          4) 만약, 스마트n/X 특성을 지닌 아이템을 발굴하게 된다면, 해당 아이템을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전체시장 - 유효시장 - 수익시장]으로 접근해서 시장규모를 정의하려 하면 오히려 해당 아이템 컨셉을 스스로 잘못 정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매우 유의해야 할 것이다(Fig. 12, 규모산출참고, Fig. 6 최고심도, 최대범주 아이템 개념 및 Fig. 12 최고 수준 [Top Tier] 존재 가능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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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 of market size calculation 
            
            

            

          

          Fig. 9는 ’21년 초에 Fig. 6과 함께 사용된 것으로 스마트시티 n/X 개념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림에서 왼쪽 도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12)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위에서 부터 스마트시티의 문제해결방식, 서비스공급대상, 서비스구축대상, 구축중심공간, 도시의 질 좌우요소, 스마트플랫폼존재성 등에 해서 거론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스마트플랫폼이 등장한다고 전망한 점에 주목하며, 점차 시민중심, 사이버공간중심, 1:多 방식, 스마트서비스 중요시 등과 같은 키워드를 연결할 것을 주문한다.

          그림의 오른쪽은 프로젝트팀에서 순수하게 도시의 시공간적 개념에 천착한 것이다. 현재의 수준을 로컬로 본다면, 점차 글로컬을 거쳐 글로벌시티화할 것이고, 이후 스페이스시티, 유니버스시티로 인류의 발전을 기대해 보는 것이다. 마치 만화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접근은 순수한 형상적환원을 추구하는 자유상상적 활동에 의함이며, 다만 기대한 것은 본질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공통된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의 발견에 대한 것이다(Fig. 5의 히든팩터 추적모형 참조). 다음은 H 社 세미나에서 주연구자 발표의 일부이다.

          “결국 도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종횡무진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시티간의 스마트화는 결국 초거대시티네트워크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중략~ 이렇게까지 된다고 가정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술요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히든팩터가 ‘관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관제가 빠지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안이 문제지요~후략~”

        

        
          2.7.2 [시장 거버넌스 마케팅]에 대한 의견
          1) ‘신사업전략을 접근하려는 실무 인사이트’ 라는 의미에서 ‘스마트-n/X 특성을 가진 새로운 시장/아이템의 등장’ 이라는 상황적 의미의 도출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시장/고객 타겟팅을 위한 실무활동시 이미지 구체화에 도움이 된다(Figs. 11, 12, 13참고).

          
            
            

            Fig. 13 
				
            

            
              Example of e-mobility market case analysis
            
            

            

          

          2) 스마트n/X 시프트가 가속화 될수록 점차 시장 거버넌스서비스플랫폼 업체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기존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와 벗어난 경우로 구분해서 시장 세분화가 생겨날 것이 전망된다(Fig. 13 참고).

          3) 다양한 시장 거버넌스가 창출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거버넌스에 국한 하지 않고,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다(Fig. 14 설계사례참고).

          
            
            

            Fig. 14 
				
            

            
              Local government governance marketing strategy example
            
            

            

          

          사내벤처지원제도운영기업등록을 마무리하고 전담팀은 기존 조직원에게 참여유도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한 구조적 모형’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 마침 기회가 된 것이 H 社에 대한 미래기술 세미나였다. 여기서 제시된 것이 Figs. 10~11이다. Fig. 10은 지금까지의 스마트시티 시장의 수직적 개념하에서 워터폴방식으로 구조화된 스마트 X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체 스마트시티 시장은 단순한 X의 합에 불과하게 된다. 이와 비교해서 Fig. 11은 히든팩터에 의해 연결되는 시장심도와 범주의 개념을 반영한 스마트 n/X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전체 스마트시티시장은 X의 n 조합수 만큼 존재하게 되므로 이론적 규모는 무한대이다. 스마트 X가 분류됨과 구축하여 나열함의 개념이라면, 스마트 n/X는 연결됨과 발견하여 반영함의 개념이라는 점으로 비교해 봄직하다.

          -n/X 개념화 적용의 목적은 좌표화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Fig. 10은 위상적이기는 하지만 좌표화 하기에는 Fig. 11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포인트는 유연성이다. 일단 구축된 도시 내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유연한 변동과 조정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종횡으로 연결될 관제망 안에서 [대체불가] 라는 속성은 전체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소에 해당하게 된다. 언제나 [대체할 수 있다]를 확보함을 준거로 해야 한다(시스템 리던던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다).

          Fig. 12는 거버넌스 서비스 플랫폼 형태 비즈니스 모델 가설 수립 및 예비 시장 적합성 검토에 대한 예시로서 프로젝트-iTa의 적용모형이다. 전체연관시장(TAM)은 물리적 LOCK 형태의 보안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비즈니스모델 사업 적용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까지 글로벌 스마트도어락 시장 규모를 년간 약 240억달러로 추정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유효시장(SAM)은 전국민의 90 % 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약 25 % 가 하루 중 한 번 이상 다중시스템 Lock에 노출되어 서비스 예비 수요자로서, 앱 구독료가 월1천원 발생한다는 가정을 반영하였다. 진입타겟쉐어(SOM)는 일반도어록 이나 디지털록의 스마트화 전환사업모델과 구축리모델링, 신축경쟁수주마케팅 사업을 가정하여 년간 약 10억원 정도를 반영하였다. 말하자면, 1차로 건설거버넌스를 침투하는 전략을 수립한 모형인 것이다.

          Fig. 13은 iTa 제어기 모듈을 개발할 경우 침투할 시장 제안을 위해서 분석되었다. 발굴된 히든팩터 수준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서비스의 지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Fig. 13은 MaaS 시장 형성을 가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탑티어 레벨에는 복수의 전체연관시장 접근이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가 론칭되어야 하나 기존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만약 iTa 제어기가 모빌리티사양으로 개발된다면 개념적으로 지위를 확보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하이쉽 레벨에서는 2020년에 론칭한 트리즈 네트웍스가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대다수의 서비스들은 통합교통 MaaS 서비스로서 복수의 타겟쉐어시장에 접근이 가능한 수준인 미드쉽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카카오 모빌리티도 미드쉽으로 분류함).

          이하 단일종 교통 통합용 단말기 인 경우는 로우쉽으로서 타겟쉐어시장만을 다룬다는 점에서 시장지배적 관점에서 보자면 위협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핵심 관점은 서비스 투사를 위해 히든팩터를 갖추었는가의 문제와 구현한 히든팩터가 기존 시장에서 분리이동될 수 있는 형태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술개발의 지향성은 탑티어지위가 가능한 기술적 요소여야하고, 비즈니스 접근은 로우쉽으로부터 지배력을 발휘해서 장악해 간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예비사내벤처팀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신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고안된 것 중 하나가 Fig. 14이다. 창업대학원 프로젝트팀 토론에서 발굴된 상기 모형은 강력한 시장 거버넌스중 하나인 관공서 기반 시장을 침투하기 위한 접근이다. 하지만 토론과정에서 발굴된 초기모형은 이후 환원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 자체가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게 된다. 주요 이슈는 시장(세계)에 대한 사업자(주관) 정체성(경계성) 표현과 히든팩터표현, 지속가능경영 표현에 대한 것으로, 결국 Fig. 14의 모형을 기반해서 시장 거버넌스 서비스 플랫폼 본질모형을 가추해 볼 수 있었다.

          Fig. 14의 예시 상황은 낙후(도시/관광) 지역 주민을 지향한 마을기업 조합원 모집 및 지자체 사업기획 제안을 통한 iTa LOCK 제어기 사업화 구현에 대한 것이다. 그림 오른쪽의 이용자 고객은 공급자 고객이 제공한 잠금장치에 대해서, Fig. 4의 모형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공급자 고객들을 지역단위 마을기업 사업자로 형성하고, 지역공공지원사업에 연결토록 기획한다는 것이 사업의 기본 골격이다. 도시재생사업 또는 사회적기업사업 형태에서 착안한 것이다.

        

      

      
        2.8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지금까지 설명적으로 기술된 내용을 기반해서 2.1.2에 정의된 가설 5)~9)의 해석적 분석적 일반화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8.1 연구가설 5)와 6)의 분석적 결과 의견
          본론의 (소결1)과 (소결2)의 설명적 기술을 기반한 본원적 해석접근으로 내리는 분석적 일반화의 결과로 연구가설 5)는 채택하고, 연구가설 6)은 부분채택 또는 부분기각 한다.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소결1)에 의하면 3가지 핵심개념을 반영하는 체계모형의 등장이 가능하고, (소결2)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실무의 태도가 긍정적일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하면, 미래 스마트시티 시장내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된 시장 거버넌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해서 [연구가설5]를 [채택]으로 분석적 일반화 할 수 있다.

          즉, 스마트시티시장 지향 공유목적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된 시장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2) (소결1)에 의하면 [플랫폼비즈니스가 다중위상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소결2)에 의하여 실무로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분석적 일반화 할 수 있겠으나, 데이터 산출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적 기술이 부족한 점에서 해석 기술을 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가설6]은 [부분채택 또는 부분기각]으로 분석적 일반화 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단, 이는 추후 사례의 기술내용 보완이 이루어지면 바뀔 수 있다.

          즉, 스마트시티시장 지향 플랫폼비즈니스는 다중 위상형 비즈니스모델을 채택하게 될 것이지만, 데이터 산출을 특징으로 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2.8.2 연구가설 7)의 분석적 결과 의견
          연구가설 5)의 채택과 6)의 부분채택 또는 부분기각 결과를 기반해서 연구가설 7)은 채택지향으로 결정한다.

          1) 연구가설 5)의 채택과 연구가설 6)의 부분채택 또는 부분기각 결과를 기반하면, 연구가설 7)에 대한 해석은 [채택지향] 정도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는 연구가설 7)의 설정조건으로 일부채택 또는 일부기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온전하게 연구가설 5)와 6) 모두 채택되는 경우에만 확정적으로 채택 해석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상은 온전한 해석이 아니면 불완전한 상태는 해석할 수 없음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기각] 결정을 하자는 것은 연구가설 5)의 채택값을 버리는 결과에 다름 아니고, 연구가설 6)의 부분기각 가능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어서 합리적 해석이라고 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타협하는 방안으로 [지향]을 일반적인 의미로서 [정도의 구분이 없는 방향성과 이동성향]을 나타내는 의미로 개념화 하여 사용한다면, 위의 세가지 해석에 기여해야하는 개념인 [채택], [부분채택], [부분기각]을 모두 포함하는 기표가 가능할 것이다.

          2) 만약, 채택지향과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에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정도성을 반영하여 리카르도척도와 같은 것을 반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선험진행되어온 연구의 구조 전체가 실체적, 본질적 현상학적 심리학적 분석 접근으로 전개되어온 점에서 근거없이 정량화 되므로 적절치 않다.

          즉, 종단적으로 연구의 추구하는 바를 통계성이 아니고, 개념해석 및 분석성에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3) 즉, T社 프로젝트 결과사태인 핵심개념과 이론모형들은 분석적 일반화 된 상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원인사태인 T社 사내벤처 과정은 스마트시티 시장지향 신산업 발굴 전략 방법론으로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표현되야 한다.

        

        
          2.8.3 연구가설 8) 및 9)의 분석적 결과 의견
          연구가설 7)의 결과를 기반해서 8)과 9)도 채택지향으로 결정한다.

          1) 연구가설 7)이 채택지향인 점에서 연구가설 8) 또한 채택지향에 불과하다. 사내벤처제도에 대해서 조직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다를 기반하므로 분석적 일반화 될 수도 있다로 주장해 볼 수 있다. 이를 기반하면, 사례 경험을 절차화한 사내프로세스가 기업전략적 조직효과성 제공 과정일 수 있다로 부분적으로 수용된 분석적 일반화 할 수 있다.

          2) 연구가설 8)이 채택지향이므로 연구가설 9) 또한 채택지향에 불과하다. 기업이 사내벤처제도가 지금까지 접근해 보지 못했던 시장인 스마트시티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전환적 비즈니스모델 신사업을 발굴하여 진출하려고 할 때 채택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가 부분적으로만 분석적 일반화 됨을 알 수 있다.

        

        
          2.8.4 연구한계점 및 지속연구를 위한 개선방안 의견
          연구결과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도출된 점에서, 연구전개와 관련해서 미흡점이 발견되었다. 중요 키워드에 대한 설명적 기술의 흠결이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하나는 연구자 태도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 절차적 흠결에 대한 부분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유사 연구시 참고가 되길 바란다.

          1) 연구가설을 수립하면서 상호관계성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연환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본 연구는 가설 5)와 6)만이 독립가설이며, 나머지는 5)와 6)에 종속된 가설인 점에서 실상은 연구가설은 2 개에 불과하다. 만약, 이와 같은 설계를 필요로 한다면, 최소한, 종속가설들 간의 상호관계성을 가지도록 설계하거나, 아니면 좀더 세분화하여, 종속가설을 해체하여 독립가설을 발췌해 내야만 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여, 결과값에서 중요한 키워드인 [데이터]를 흠결하는 약점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연구진행간에 [데이터]는 설명적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되었다.

          만약, 연구가설 7)이나, 8)에서 [데이터] 가설을 독립가설로 분리해 냈었다면, 결과값의 지향성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컨대 [신사업기획 방법론이다]와 [사내벤처를 채택하면 도움이 된다]와 같이 확언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추정된다.

          2) 원인으로 지목된 것 중 하나는 과정사태간 아무도 이 점에 대해서 지목하지 못한 점에서 알지 못했던 것인지, 알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명확히 연구자 역량의 흠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원인으로 지목된 다른 하나는, 절차적으로 맨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적 기재를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절차의 변화를 고안해 보았다. 확실치 않은 점은 변경절차 구현시 만약 연구자가 직접 가설구조의 매칭성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선험적으로 설명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설에 기반한 기술이라는 역설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설구조 매칭성 평가는 외부토론에서 지적을 받는 방식 또는 지도를 받는 방식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연구절차 적합성에 대해서는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비교 : 본론 2.2.4 [구현된 연구절차]).

          
            	[ 절차 변경 검토 : 사실적-본질적 관점 절충 ]


            	연구질문


            	> 예비문헌연구


            	> 과정사태참여적관찰기록


            	> 이론모형발견


            	> 연구가설


            	> 가설구조시뮬레이션


            	> 보완적 문헌연구


            	> 현상 해석적 설명적 기술


            	> 가설구조매칭성 평가


            	> 분석적 일반화 결론도출


          

        

        
          2.8.5 후속연구 필요성
          지속적인 유사사례 발굴과 검증연구를 통한 표준 범주화 달성시 다양한 의미있는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테마를 도출해 보았다.

          
            	[ 연구보완/강화적 관점 ]


            	연구타당성 접근 질적 근거이론화 연구


            	- 장차 등장 전망되는 다중플랫폼구조 사례탐색


            	- 디지털전환 비즈니스모델 진단방법론 개발


          

          
            	[ 연구확산/기여적 관점 ]


            	토탈 관제 관점 스마트시티 방법론 연구


            	- 시티좌표화 연동 스마트시티 서비스수요 탐색


            	- 디지털전환 연동 시티관제 라이프케이스 탐색


            	- 사회문화 시스템 전환관점 디지털정책 연구


          

        

      

    

    

  
    
      3. 결 론
      본론의 설명적 기술에 대한 해석적 분석적 일반화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연구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T社 전개방식의 사내벤처제도는 신산업 발굴 및 전개 방법론으로서 기업전략적 조직 효과성을 제공 할 수 도 있다(연구질문 2 해당).

      그러므로, 지금까지 접근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인 스마트시장에 적합한 디지털전환적 비즈니스 모델 신사업을 발굴하여 진출하려면, [T社의 스마트시티시장 지향 스마트 n/X 최고심도 범주 히든팩터를 기반으로하는 시장 거버넌스 마케팅 플랫폼비즈니스모델을 발굴/전개하는 린스타트업 전개방식의 사내벤처지원 제도]의 도입을 방법론으로서 검토해 볼 수 있다(연구질문 1 해당).

      T社의 사내벤처 프로젝트가 보편적이거나, 성공적 모델이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점, 스핀오프 이후 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나, 발굴된 테마에 대해서 시장에 유사 아이템이 충분히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몇몇 모빌리티시장 사례만을 가지고 진행된 점에서 도출된 분석툴이나 개념화가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디지털전환 사업화, 스마트시티 사업화 가속 및 자율주행 디바이스 기술 투사에 대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 수요가 증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미래 시장가치 창출이 절실한 기업의 입장에서 최신 스마트화, 디지털전환 등은 아직은 생소한 영역으로서 기업환경 위기요인에 다름아니며 하루라도 빨리 현재의 사업활동에 더하여 창의적인 활동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기존 사업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보인다. 단편적인 프로젝트 내용만을 기반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그만큼의 급박함 심정과 발굴한 개념의 영향점에 대한 시의성을 생각함이다.

      향후는 신개척시대나 다름없다고 보여지는 데이터산업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누가 먼저 히든팩터를 개념화하고 코어테크를 이용해서 시장 선점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가 더 영향력 높은 시장 거버넌스를 확보하느냐, 그 자리에 올라서느냐가 앞으로는 중요하다. 시장배타적인 경쟁력 원천으로서 [더 강한 코어테크 확보], [더 강한 시장 거버넌스 확보], [더 완성된 중첩 비즈니스모델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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